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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 도 자 료
배포일자

2023년 7월 5일(수)
총 2매

담당
부서 시민소통담당관 담당자

∙소통정책팀장 안성기 ☎440-2181
∙담당자 김서영 ☎440-2199

사진(이미지) □ 없음  ▣ 있음 참고자료 ▣ 없음  □ 있음 

보 도 시 점 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인천광역시(유정복)는 오는 7월 6일부터 8월 24일까지 매주 목요일 오

전 11시부터 12시까지 시정 소통 방송 프로그램 ‘인천사이다 톡

톡’이 경인방송 iFM, 주파수 FM 라디오 90.7MHz에서 방송된다고 밝

혔다. 

경인방송 iFM ‘오유석의 소통 클래식’ 프로그램을 이 기간동안 ‘인

천사이다 톡톡’으로 편성해, 시민과 함께 공감하고 이야기하는 양뱡

향 라이브 소통 방송으로 꾸민다. 

인천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주제를 8회에 걸쳐 다룰 예정이며 경인방

송 iFM과 협업해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한다. 

인천시민의 삶과 인천의 미래를 담은 이야기와 클래식을 접목해, ‘소

통’과 ‘문화’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제

작될 예정이다. 

시민과 소통하는 ‘인천사이다 톡톡’, 7월 6일 첫 방송
- 7월 6일부터 8월 24일,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~12시, 90.7MHz-

- 시민의 삶과 인천미래 주제로 양방향 소통 방송 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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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는 현장 소통을 더욱 확대하고 강화하고자 전파력과 효율성이 높은 

방송 매체를 매개로 더욱 많은 시민과 만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

하게 됐다고 설명했다. ‘진심 소통’으로 시민의 답답한 속을 시원하

게 해소하는 것을 최우선 목표로 삼고 프로그램 제목에도 청량감이 

강한 ‘사이다’를 붙였다. 우리나라 사이다의 최초 탄생지가 인천이

라는 것도 한몫했다.

유지원 시 시민소통담당관은 “진정성과 배려 있는 소통을 최우선 목표

로 삼고, 시민의 소리에 더욱 다가가기 위해 생생한 현장 소통을 실행

하고 있다”며 “진심 어린‘인천형 소통’을 통해 인천시 핵심 가

치 중 하나인 ‘소통’이 적정하게 구현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

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시는 사회 다변화에 따라 시민이 바라는 시정 역시 양적·질적

으로 변화했고 분야도 다양화되고 있는 만큼, 관 주도의 획일적 의

견 전달은 시민의 요청사항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다양한 소통 

프로그램을 기획·운영하고 있다. 

온라인을 통해 3천 건 이상의 공감을 받은 민원은 시장이 직접 찾아가 

답변하고 소통하는 △열린 시장실, 10개 군·구 지역별 현안 해결을 

위해 발로 뛰는 △우리동네 시청, 여러 시민의 뜻이 모아 형성된 

민원 소통인 △다수 민원 소통의 날 등이 그 예다. 

붙임  홍보포스터 1부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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